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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원주 특허청장, 200회 맞는「4시!특허청」출연

- 세계 7번째 200만호 특허등록 의미 설명 -

박원주 특허청장은 30일 200회를 맞는 유튜브 방송『4시!특허청입

니다』게스트로 출연한다. 

박 청장은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

▲200만호 특허 및 100만호 디자인등록증 수여식 ▲세계 7번째 200만호 

특허등록 의미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. 

우리의 200만호 특허등록은 1946년 특허제도가 도입된 이후 73년만의 성

과다. 미국, 프랑스, 영국, 일본, 독일, 중국에 이어 세계 7번째다. 또한, 제

1호 특허 등록(1948년) 후 100만호 등록(2010년)까지 62년이 걸린 데 비해, 

100만호에서 200만호 등록(2019년)까지는 9년 만에 달성했다. 

* 1호 특허(1948.11.20) : 유화염료제조법(중앙공업연구소)

200만호 특허(2019.7.9) : 치료용 항체를 활용한 종양성장 억제 기술(오름테라퓨틱)

200만호 특허 및 100만호 디자인등록증 수여식은 미중 무역분쟁, 일

본의 수출규제 등 지재권을 둘러싼 국가간, 기업간 생존경쟁이 치

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식재산 기반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업인,

과학기술인들의 혁신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.



박 청장은『4시!특허청입니다』를 통해 이같은 성과에 대한 배경과 의미, 

행사 뒷이야기를 자세하게 전할 예정이다. 

한편, 『4시!특허청입니다』는 매일 오후 4시 페이스북과  유튜브를 

통해 특허청 직원, 기업가, 지재권 전문가 등 다양한 출연진들이 지식

재산 뉴스와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토크쇼 형식의 방송이다

[사진1] 박원주 특허청장(오른쪽)이 『4시!특허청』에 출연하여 200만호 

특허 및 100만호 디자인등록증 수여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.

[사진2] 박원주 특허청장(오른쪽)이 30일자로 200회 방송을 맞는『4시!

특허청』에 출연하여 녹화를 하고 있다.

※ 붙임: 박원주 특허청장, 200회 맞는 〈4시! 특허청〉 출연 사진

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대변인실 

이승윤 사무관에게 연락(☎ 042-481-5272)주시기 바랍니다.



사진  박원주 특허청장, 200회 맞는 『4시! 특허청』 출연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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